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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월 4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 >

  시편 32:7,8 / 새찬송가 430 (통일 456) 주와 같이 길 가는 것

1. 올해는 우선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

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양이 이리 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

다(눅10:3). 인생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이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마귀와 악

한 영들의 역사, 죄악의 유혹 등이 있습니다(시91:1-7). 또 심한 전염병과 같은 

너도 나도 걸릴 수 있는 질병과 의식할 수 없는 사이에 생기는 병들도 있습니다. 

세상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수습해야 하기에 거처 외에 따로 피난처를 만들어야 

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앙으로부터의 거처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십니다

(시91:9-11). 이는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아예 닥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. 

 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온갖 악한 영

들의 시험과 악에 빠뜨리려는 역사만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

살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 또 피난처와 요새로 

삼는 사람은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 받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

다(시32:7). 새해에는 이런 기쁨을 노래하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. 

2. 올해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인생길을 지도받고 훈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

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

 우리는 이 세상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

축복의 삶, 위대한 삶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(새찬송가 379장). 주

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하고 부요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

결국 불행하고 아무 보람도 없으며 결국 파멸의 삶을 살게 됩니다. 

 

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갑작스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(시

37:23,24).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. 많은 성도들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 

인도하심 받기를 기도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

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. 우리는 주님의 

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내 

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(시32:8).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‘순종’하며 걸어가면 

반드시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(히3:14,15),(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).    

   

< 적용 & 실천 >  날마다 매 순간 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

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! 


